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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n society, sexual minorities live under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them, and being ostracized, they are not protected by institution. The majority of people in 
South Korea have idea that the sexual minorities deserve respect and equal treatment, yet 
Discrimination Act has not been legislated. Buddhist sexual minorities have wanted Buddhism 
community in S.Korea to conduct a study on sexual minorities in Buddhism scriptures, 
hoping that the research presents merciful logic about sexual minorities, as opposed to 
Christian community’s violent way of approach. This research, trying to shed light on practice 
of sexual minorities, categorizes and presents the case of sexual minorities from Vinaya 
Pitaka, which is the world’s first fully-restor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Jaeseong Jeon. 
In Vinaya Pitaka, there are cases of male homosexuality, female homosexuality, bisexuality, 
male Pantaka, female Pantaka, masculine female, intersexual, Gender transformation. This 
represents Buddha embraced all of monks and nuns without discriminating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sexuality, sexual characteristics, place of origin, social status, disability, 
job, color of skin and etc. Among Pantakas, there is one who practiced enough to become a 
teacher. Back then, it showed that people revealed their sexual identities for themselves. This 
represents relative difference to present day where sexual minorities would(or could) not able 
to come out of closet. In terms of human right, present day seems to have been regressing 
than the era of Buddha, making discrimination and hatred towards sexual minorities. This 
research provides information in order to prompt understating of sexual minorities so that it 
helps to correct the bias among our society towards sexual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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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공공기관, 학교, 상업시설 등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되거나 차별받고 있다.1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우려하여 스스로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벽속에 갇힌 존재’로 불릴 정도이다.2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편견과 혐오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고용형태, 성별, 출신국가,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던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고, 이후 정부와 정당의 법안 발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
다’ 혹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와 같은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을 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
나 상점,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3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82.0%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
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 ·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
났다. 국민들은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88.5%)가 동의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
부 종교 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4 이렇듯 국민들은 차
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식도 성숙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논의를 살펴보면, 허남결은 불교 역사에서 동성애를 대하는 방식은 ‘중립적(neutral)’이었다고 평
가하며, 현재로서는 불교와 동성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섣부른 결론 도출은 삼가야 

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5 카베존(Cabezōn)은 불교가 동성애에 대해 

‘양가적’(ambivalent)이며, ‘대체적으로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6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성소수자에 대한 종단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불교계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요
구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에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성소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고서
에 담았다.7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불자]의 태도가 다양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불
교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각하는가 하면, 이웃 종교와 달리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며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
람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교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경전을 연구해 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기독교의 폭력
적인 방식과는 다른 자비스러운 불교 논리를 내놓기를 고대했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
해를 넓히길 희망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포용해주길 기대하였다.

본 연구자는 붓다 당시 출가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을 담고 있는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찾아 분
류하고자 한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율장만큼 상세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붓다의 인식
과 태도 및 그들의 수행생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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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들의 생활은 수행과 삶을 따로 떼어 구분 짓지 못할 만큼 밀착되어있는 까닭에, 삶 자체가 수행8이라는 관점을 취
한다. 따라서 팔리어 율장에 성소수자 사례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출가하여 수행생활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승려 교육에서 율장은 우선순위도 의무 교육도 아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에 원하는 승려가 학습
하기 때문에, 붓다 당시 성소수자들의 출가수행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한역 율장은 ‘성소수자’와 같은 현대 일상어
로 번역되지 않다 보니,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최근 한역된 

팔리어 율장을 통해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빠알리율장』은 테라바다의 율장이지만 오늘날
까지 성립된 모든 부파의 율장 가운데 가장 원형적이고도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다.9

이 연구의 목적은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재성이 세계 최초로 

완전 복원하여 번역 출간한 『마하박가』, 『쫄라박가』,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차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성소수자들도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불성(佛性)적] 존재라는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마하박가』, 『쭐라박가』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빠알리율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부터 차례로 『쑷따비방가(Suttavibhaṅga: 경분별(經分別))』[『빅쿠비방가』 + 

『빅쿠니비방가』]와『칸다까』[『마하박가』 + 『쭐라박가』] 그리고 『빠리바라』의 세 부분으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내
용적 성립순서로 본다면, 『마하박가』, 『쭐라박가』,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 『빠리바라』 라고 보아야 한
다. 『빠리바라』는 『칸다까』와 『쑷따비방가』에서 설명한 사항을 분류하고 요약 정리한 보유편이다.10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내용적으로 먼저 성립된 『마하박가』, 『쭐라박가』,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붓다는 계율을 정할 때 미리 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재정하더라도, 이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면 

없애거나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1. 『마하박가』

『마하박가』(Mahāvagga: 대품(大品))는 율장에 속하긴 하지만 오히려 경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율장과 경장을 연결하
는 다리 역할을 한다. 『마하박가』와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을 합하면, 붓다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원형적인 

생애와 가르침이 복원된다. 『마하박가』는 구족계11와 포살(布薩)12과 안거(安居)13와 자자(自恣)14 그리고 주요한 일상생활
을 규정하는 의약의 조달, 의복의 제조, 그리고 승단회의와 승단분열에 관련된 제규 등 붓다의 깨달음과 승단의 성립, 승단
의 제도와 규정, 승단의 중요한 행사 등을 다루고 있다.15 이 연구에서는 『마하박가』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성소수자 사례
를 살펴보겠다.

1) 남자 동성애[게이(Gay)]와 양성애(Bisexual)

『마하박가』에 처음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동성애[게이(Gay)]와 양성애(Bisexual) 사례이다. 석가족 출신의 장로 우
빠난다에게 두 명의 사미16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동성애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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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존자 싸끼야의 아들 우빠난다에게 깐따까(Kaṇṭaka 깐다까라고도 함)와 마하까라는 두 사미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동성애를 행했다. 수행승[이하 비구]들이17 혐책하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비구들] “어찌 사미들이 이러한 비행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비구들이여,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 거느린다면, 악작죄가 된다.”18

당시 장로 우빠난다에게 내려진 죄목은 악작죄(惡作罪)인데, 이는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
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되었다.19 스승이 제자들의 동성애를 미리 알았는지 또는 허용했는지에 대한 의
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미들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보이지 않고, 승가에서 퇴출당하지도 않는다. 이 때 제정되
는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는 계율은 이후 총명하고 유능한 비구는 사미를 훈계하며 가르쳐서 섬기도록 

노력하는 한, 혼자서 두 사미를 거느리는 것이 허용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20

사미 깐다까가 멸빈(滅擯 nāsana: 승단에서 추방)21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마하박가』의 제1장 ｢크나큰 다발｣과,『빅쿠
비방가』 제5장 ｢속죄죄범｣에서 나타난다. 『마하박가』에 의하면, 깐다까는 비구니(bhikkhunī)22 깐따까(Kaṇṭakā)를 능욕하
는 일이 벌어졌고 비구들은 그를 비난하며 이 일을 붓다에게 알린다. 이때 붓다는 열 가지23사유를 갖춘 사미는 멸빈시키는 

것을 허용한다.24

『빅쿠비방가』에서 깐다까는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악견이 생긴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는 즐거움
이 적고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위험은 더욱 많다.’고 설한 붓다의 가르침을 ‘그것들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되
지 않는다.’라며 성교를 범하였다. 그것에 대해 여러 비구들이 바로 잡아주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는 악견에서 벗어나지 않
았다. 이 일에 대해 붓다는 크게 꾸짖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승
가는 사미 깐다까를 멸빈시켜야 한다. … 오늘 이후 세존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야단치며, 승가는 사미 깐다까를 

멸빈시킨다.25 사미 깐다까는 사미와도 비구니와도 음행한 것으로 보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양성애자
(Bisexual)라고 할 수 있다.26

2) 빤다까(paṇḍaka 판다카)

두 번째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빤다까(paṇḍaka 판다카)이다. 빤다까는 어원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알이 없는 사람’ 즉, 고
환이 없는 자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붓다고사(Buddhaghosa)는 빤다까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첫째는 ‘뿜어내는 빤다까’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자인 동
성애자, 둘째는 ‘시샘하는 빤다까’로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며 질투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자인 관음증환
자, 셋째는 ‘야기되는 빤다까’로 어떤 특수한 수단으로 야기되어 자신의 정액을 분출시키는 자인 자위행위자, 넷째는 ‘보름
간의 빤다까’로 과거의 업력으로 음력 한달 가운데 절반인 이주간만 빤다까가 되는 자, 다섯째는 ‘남성이 아닌 빤다까’로 임
신 순간부터 남성성이 결여된 자를 뜻한다.27 붓다고사는 빤다까가 동성애자나 변태성욕자나 성기능장애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하고 단정적인 어휘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특정 기간에만 성적행동이 달라진다는 묘
사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성별을 신체적인 성별[지정된 성별/태어나진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고, 

다른 성별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은 “퀘스처너리(Questionary)”28 혹은 “젠더퀴어
(Genderqueer)”29 혹은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30 혹은 “투 스피릿(two spirit)”31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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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엔 빤다까에 대한 양면적이고 차별적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들은 ①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고, 아직 받지 않
았다면 주어서도 안되며, 이미 받았다면 멸빈되어야 한다.32 왜냐하면 동성애나 유사성행위로 교단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② 어떤 빤다까는 친교사[upajjhāya, 은사, 화상, 계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교사는 가정교사나 

후견인과 같은 스승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수 있는 법랍 10년 이상의 스승으로 제자를 둘 자격이 있는 스승을 말한
다.33 한때 비구들이 빤다까를 스승으로 삼은 자들에게 구족계를 주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빤다까를 친교사로 삼은 자들에
게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주면, 악작죄가 된다고 붓다는 말한다.34 여기에서 은사 빤다까에 대한 처벌은 보
이지 않고, 비구들이 구족계를 주면 악작죄가 되기 때문에 참회해야 했다.

포살을 행하기 위해 ③ 승가에 청정권리35를 위임할 때, 빤다까라고 자인한다면, 타인에게 청정권리를 위임해야하고,36 만
약 청정권리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빤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권리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37 만약에, 참모
임[승가(僧伽), saṅgha]에 도착한 뒤에 그가 빤다까라고 자인했더라도, 청정권리는 전해진 것이 된다.38 ④ 만약에 청정동의
[병 때문에 갈마(羯磨)39에 결석한 비구가 자기의 ‘동의의지’를 위임하는 것]를 위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빤다까라고 자인
한다면, 타인에게 청정동의를 위임해야 하고,40 만약에 청정동의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빤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청정동의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41 만약에 청정동의를 전하는 자가 청정동의를 위임받고 참모임에 도착한 뒤에 그가 

빤다까라고 자인했더라도, 청정동의는 전해진 것이 된다.42 한편, ⑤ 비구들이 빤다까가 앉아 있는 모임에서 의무계율을 송
출하면 악작죄가 되었으며,43 ⑥ 안거에 든 비구를 빤다까가 초대하더라도 청정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생각하고, 비구
가 안거를 파기하더라도 무죄가 되었다.44

자자참여에 있어서도 ⑦ 만약에 자자참여를 위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빤다까라고 자인한다면, 타인에게 자자참여를 위
임해야 하고,45 ⑧ “만약에 자자참여를 전하는 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빤다까라고 자인했다면, 자자참여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되며,46 ⑨ “만약에 자자참여를 전하는 자가 자자참여를 위임받고 참모임에 도착한 뒤에는 그가 빤다까라고 자인했
더라도, 자자참여는 전해진 것이 된다.”47 ⑩ 자자를 행함에 있어서는 빤다까가 앉아 있는 모임에서 자자를 행하면 악작죄
가 되었다.48

“그런데 한때 비구들이 안거를 끝냈지만 옷감이 생기지 않아 떠나기도 하고 환속하기도 했으며 죽기도 했다. 이때 빤다까
라고 자인하기도 했고, … 남녀추니라고 자인하기도 했다.”49 이때 붓다는 비구가 빤다까나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옷감
의 주인은 승가라고 지정한다.50 이어서 안거를 끝내고 옷감이 생겼지만 분배되기 전에 빤다까나 남녀추니라고 자인하더라
도 옷감의 주인은 승가가 된다. 이러한 결정은 빤다까와 남녀추니가 승가에 남기보다 떠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붓다는 다섯 가지 비구 승가[네 명의 비구 승가, 다섯 명의 비구 승가, 열 명의 비구 승가, 스무 명의 비구 승가, 스무 명 이
상의 비구 승가]를 언급하면서 ⑪ “네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빤다까를 네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
며, 행해서는 안 된다.” ⑫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빤다까를 다섯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 ⑬ 열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 빤다까를 열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 된다고, ⑭ 스무 명으로 구성된 갈마에서도 빤다까를 스무 번째 구성원으로 갈마를 행한다면, 갈마가 아니며, 행해서는 

안된다51고 규정한다.

이러한 때 어떤 자들의 항의는 유효하고, 어떤 자들의 항의는 유효하지 않는데, ⑮ 빤다까의 항의는 유효하지 않다.52 또한 

사면복권(osāraṇīya, 해갈마(解羯磨))53에 있어서도 ⑯ 빤다까가 아직 사면복권의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그를 승가가 사
면복권시켰다면, 잘못된 사면복권을 준 것이라고54 규정한다. 잘못된 사면복권을 준 대상은 빤다까 외 도적[부도덕한 사이
비 수행자]처럼 들어와 함께 사는 자, 이교에 귀의한 자, 축생,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버지를 살해한 자, 거룩한 님을 살해한 

자, 비구니를 능욕한 자, 승가를 분열시킨 자, 여래의 몸에 피를 낸 자, 남녀추니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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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자인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보면, 빤다까는 양성구유사람처럼 신체적으로 성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고, 그 존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할 때 빤다까인
지 모르면 출가수행이 가능하였고, 나중에 자인하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성교 문제가 일어나면 멸빈된 것으로 보인
다.

3)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ubhatobyañjanakapi)]

세 번째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녀추니[양쪽성의 성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양성구유인간(ubhatobyañjanakapi)]이다. 

이들도 ① 빤다까처럼 구족계를 받아서는 안되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남녀추니에게 구족계를 줘서도 안되며, 이미 구
족계를 받았다면 멸빈해야 한다.55 왜냐하면 그가 비구들 가운데 출가하여 스스로 추행하고 남으로 하여금 추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남녀추니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빤다까의 ② 사례부터 ⑯ 사례까지 같은 이유로 등장한다.56 율장에서는 양성구
유인간이 동료 비구나 비구니를 유혹하여 섹스를 가질 가능성 때문에 이들은 출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57 오늘
날 남녀추니는 간성(Intersex)이라 하는데, 이들은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
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상 『마하박가』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동성애, 양성애, 빤다까, 남녀추니이다.

2. 『쭐라박가』
『쭐라박가』는 승단의 의식주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율에 관해 설명하고, 끝부분에는 제1결집과 제2결집에 관한 이

야기가 첨가되어 있다.58 붓다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사람은 진리를 잘 깨우치고 지금 여기서 칭찬받고 미래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가르침을 설하면서, ‘인사를 받을 수 없는 열 종류의 사람’ 가운데 빤다까는 인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59

1) 빤다까와 남녀추니
빤다까와 남녀추니가 차별받는 장면은 정사를 세우는 수리일과 연관된 세 장면에서 등장한다. 그때 (1) 비구들은 수리 일

을 맡았지만 그들은 떠나기도 하고, 환속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다. 이때 비구가 스스로 빤다까라고 자인하거나 남녀추니
라고 자인한다면, 승가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2) 비구가 수리 일을 맡아서 아직 이
루지 않았는데, 빤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3) 비구가 수리 일을 맡아서 끝내자 빤
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한다면, 그것은 승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한다.60

2)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녀(二根女)]

그런데 그때 구족계를 받은 자매들 가운데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녀(二根女), ubhatobyañjanakapi]가 있
어서 세존께 알리게 되고, 붓다는 구족계를 줄 때에 스물네 가지 장애법에 대해서 묻도록 한다. 처음에는 비구들이 장애법
을 직접 물었는데 자매들이 부끄러워 대답할 수 없게 되자, 이후 비구니승가에서 한 번 구족계를 받고 나서, 비구 승가에서 

구족계를 다시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61 자매들 중에는 성징이 없는 여인이거나,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 등
은 구족계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들은 성소수자라 할 수 있다.

『쭐라박가』에서 여자 빤다까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남자 빤다까와 여자 빤다까가 모두 출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상 『쭐라박가』에서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남자 빤다까[二根男], 남녀추니[간성], 여자 빤다까[二根女], 남성적 여자 

등이다. ‘남성적 여자’가 외모로 구분됨을 의미하는지, 성적 지향이 여성에게 끌리는 레즈비언(Lesbian)인지 명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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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빅쿠비방가』, 『빅쿠니비방가』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쑷따비방가』(Suttavibhaṅga: 경분별(經分別))에는 율장의 본문골자인 학습계율(sikkhapāda: 학처(學處))을 중심으로 한 

성립 인연과 해석, 계율의 운용실태 등이 설명되어 있다. 『쑷따비방가』는 비구의 계율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마하비방
가』(Mahāvibhaṅga)와 비구니의 계율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빅쿠니비방가』(Bhikkhunīvibhaṅga)로 나눌 수 있으나, 권수
로 나눌 때에는 『쑷따비방가』 1권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계율을 2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계율을 다루는데, 이 2권
의 후반부에 『빅쿠니비방가』가 들어가게 된다.62 『마하비방가』는 비구의 계율로서 『빅쿠비방가』(Bhikkhuvibhaṅga)라
고도 하는데, 『마하비방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구니에게도 공통되는 계율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63

1.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비구 의무계율[빠띠목카(Pātimokkha), 빠라지까(Pārājika) 해탈을 목표로 하는 학습계율의 목록]은 저지른 죄의 무거움
의 정도에 따라 8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음과 관계된 성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뤄진다.64 호너(Horner)에 의
하면,65 율장의 성애적인 표현의 보존에 관한 한 세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그것들은 일반대중을 위해서 송출되거
나 기술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순결을 맹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 송출되거나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것들이 송출되고 기술되어 온 동기는 충격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정하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에의 탐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부당한 행동유형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기술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계율에서의 실제적·가능적 일탈을 상세히 묘사하여 그 일탈을 방지하려했기 때문이다.66 제1장 승단추방죄는 용
서할 수 없는 죄이고 나머지는 용서할 수 있는 죄이다.67 하지만 승단추방죄목 안에는 죄의 경중을 따져 악작죄나 무죄로 다
루는 경우도 있다. 붓다는 성교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집단에서 추방하지는 않았다.

붓다가 계율을 송출하는 열 가지 이유는 승가의 수승을 위하여, 승가의 안락을 위하여, 악한 비구[그리고 비구니]의 조복
을 위하여, 품행이 바른 비구[그리고 비구니]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번뇌의 제어를 위하여, 다가오는 번뇌
를 물리치기 위하여,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청정한 믿음을 증
대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율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68

제1장 승단추방죄법[빠라지까(Pārājika),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69 서문에서 붓다는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조
건들이 승가 안에 나타날 때까지 스승은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지 않고 의무계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승가가 

세월의 연륜에 도달하면, 승가에 어떤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스승은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붓다는 ‘승가가 모임의 광대화, 이익의 

극대화, 배움의 극대화에 도달하면’, 그때에 제자들에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70 몇 년이라
고 규정할 수 없으나 승단이 운영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계율이 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까지 붓다는 성소수자를 차
별하지 않고 승가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있다.

제1장 승단추방죄법은 사음(邪淫)과 관계된 성적 교섭[이하 성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뤄진다. 첫 번째 학습
계율(sikkhāsājīva)71은 수행자의 청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성(性 sexuality)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극복을 다루고 있다. 

그 때문에 율장은 성교를 승단추방죄법 뿐만 아니라 승단잔류죄72(saṅghādisesa, 승잔(僧殘))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
고, 다른 것보다 맨 앞에 두고 특별히 상세한 분석으로써 다루고 있으며, 다른 죄법에서의 성과 관계된 계율까지 합치면 그 

분량이 무려 1/3을 넘어설 만큼 방대하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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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비구계에 의하면, 비구의 성교 대상은 인간[여성, 남성, 양성]뿐만 아니라 비인간과 축생도 등장한다. 비구는 ‘세 가지 

여성’[① 인간의 여성, ② 비인간의 여성, ③ 축생의 여성], ‘세 가지 양성’[④ 인간의 양성, ⑤ 비인간의 양성, ⑥ 축생의 양성], 

‘세 가지 빤다까’[⑦ 인간의 빤다까, ⑧ 비인간의 빤다까, ⑨ 축생의 빤다까], ‘세 가지 남성’[⑩ 인간의 남성, ⑪ 비인간의 남
성, ⑫ 축생의 남성]와 성교가 가능하다. 비구는 ① 인간의 여성부터 ⑥ 축생의 양성까지 세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으로, 

⑦ 인간의 빤다까부터 ⑫ 축생의 남성까지 두 가지 방식[항문, 구강]으로 성교를 행하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74

본 연구자는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비구의 성교를 열두 대상, 방식[항문, 성기, 구강], 원인, 상태[정신착란이나 

술 취한 상태 등], 순서, 방법[적용시, 삽입시, 유지시, 인발시], 때[시기], 즐거움의 여부 등에 따라 약 2,019여 건[멸빈 15건, 무
죄 393건, 승단잔류죄 17건, 승단추방죄 1420건, 악작죄 3건, 추악죄 169건, 변성 2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고유번호
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인간이 아니기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비인간[신·야차[유령 · 도깨비 · 요정 · 괴물]·나찰·다나바·건달바·긴나라·마호라가 등]과 축생은 제외한다.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는 양성인(兩性人)과의 성교 185 건, 남자 동성 성교 243 건, 빤다까와의 

성교 140 건,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변성(變性)] 2 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약 570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 사례들
은 승단추방죄 400 사례, 멸빈 가능성 10 사례, 추악죄 48 사례, 무죄 110 사례 그리고 성징에 변화가 생긴 2 사례로 <표 1>에 

자세히 분류하여 밝힌다. 먼저 성변환의 사례를 알아보고 나서 죄목 별로 살펴보겠다.

1) 성변환[변성(變性)]

붓다고사는 양성인을 남녀 성기를 다 갖추고 있는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ubhatobyañjanaka)]라고 보았고75 전재성 역시 

남녀추니와 양성인의 빨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양성인 또는 남녀추니로 번역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76 『빅
쿠비방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 두 사례는 성징이 바뀌었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서 별도
로 분류하였다.

(1923-27) 한때 어떤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드러났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수행승[이하 비구]들이여, 그러한 친교사, 그러한 구족계, 그러한 법랍을 지닌 비구니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
(1923-28) 한때 비구니가 남성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세존께 그 사실을 알렸다.

[세존] “비구들이여, 그러한 친교사, 그러한 구족계, 그러한 법랍을 지닌 비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한다.”77

<표 1>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약 570 여 건

양성인(兩性人)[남녀추니]과의 성교 185 건 무죄 36 사례
승단추방죄 133 사례
추악죄 16사례

남자 동성 성교 243 건 무죄 47 사례
멸빈 10 사례
승단추방죄 166 사례
추악죄 20 사례

빤다까와 성교 140 건 무죄 27 사례
승단추방죄 101 사례
추악죄 12 사례

변성 2 건 성변환 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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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초기불교에서 찾아지는 유일한 변성(變性) 사례이다.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비구니에게 남성의 특징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전재성은 성적 행위의 특징인지, 성기의 특징인지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열어둔 바 있다.78 흥미
로운 것은 붓다는 성징의 변화가 공동체 생활이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수행 중에 기존과 다른 성징
이 드러나더라도 성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구에게 여성의 특징이 드러날 경우, 비구니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비구니에게 남성의 특징이 드러날 경우, 비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안옥선
은79 성전환[변성(變性)]이 승가로부터 병적인 현상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승단추방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약 570여 건 가운데 승단추방죄는 400 건으로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인간의 양성과 세 가지 방식 즉, 항문과 성기와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
다. … (7) 인간의 빤다까와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 (10) 인간의 남성과 두 가지 

방식 즉, 항문과 구강으로 성적 교섭을 행한다면, … (22) 비구가 성적 욕구를 일으켜 인간의 양성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면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80

붓다는 성교가 가능한 세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적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 외 양성인(兩性
人)과 빤다까를 그리고 성교의 길로 성기 외에 항문이나 구강도 언급한다. 여기서 성교가 가능한 길로써 항문이나 구강을 

성기에 비해 더 하열한 기관이라고 폄하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나란히 두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81 붓다는 해탈하는데 장
애가 되는 그릇된 욕망의 대표적 상징인 성행위(동성애도 포함됨)를 금기시했지 특정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동성애 행위
만을 별도로 거론한 적은 없다.82

3) 무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무죄를 받는 경우가 110건 등장하는데, 그 기준은 즐거움을 느낀 여부로서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

을 느끼지 않았다면 무죄이다.

(452) [세존] 비구의 적대자들이 인간의 양성을 비구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항문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게 

할 경우, 그러한 적용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삽입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유지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인발시에도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무죄이다.83

(1832) [세존] 비구의 적대자들 … 적대자인 왕들 … 적대자인 도적들 … 적대자인 건달들 … 적대자인 갱단들
이, 죽어서 거의 파괴된 인간의 남성을 비구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항문 … 그의 구강에 그의 성기를 들어가
게 할 경우 … 그는 유격[성기를 감싼 것]이고 비구는 무격[성기를 드러낸 것]이고 … 그는 무격이고 비구는 유격
이고 … 그는 유격이고 비구도 유격이고 … 그도 무격이고 비구도 무격이고 간에, 그러한 적용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삽입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유지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인발시에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무죄이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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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멸빈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멸빈 가능성에 대해 15 사례가 등장한다. 멸빈은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하는 것으로서,85 이 가운데 

성소수자와 상관있는 상황은 10 사례이다.86

(1923-91) 한때 베쌀리 시에 릿차비 족 청년들이 비구를 붙잡아 빤다까와 음행하게 했다. 양자가 함께 동의하여 즐
거움을 느꼈다면, 수행승은 멸빈되어야 한다. 비구가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비구는 무죄이다.87

5) 추악죄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승단추방죄와 승단잔류죄를 범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중죄인 추악죄(醜惡罪, 뚤랏짜야

(thullaccaya))는 48건으로 확인된다. 이 죄는 결계 밖으로 가서 4인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회복이 가능하였다. 제1장 승단추
방죄법에 추악죄로 판명한 48건은 비구의 적대자들[타자]에 의해 죽어서 거의 파괴된 대상[인간의 양성, 인간의 빤다까, 인
간의 남성]을 상대로 성교를 강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승단추방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인 제2장 승단잔류죄법에 따르면, 비구가 빤다까를 빤다까라고 지각하여 탐애를 갖고 그 

빤다까의 몸과 자신의 몸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면, 추악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세존] 빤다까가 있는데 빤다까라고 지각하여 탐애를 갖고, 비구가 그 빤다까의 몸과 자신의 몸을 접촉하거나, 

마촉하거나, 순리적으로 마찰하거나, 거슬러 마찰하거나, 아래로 구부리거나, 위로 쳐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거
나, 껴안거나, 붙들거나, 붙잡거나, 건드리면, 추악죄를 범하는 것이다.88

그 밖에 빤다까를 빤다까라고 의심을 갖고, 빤다까가 있는데 남자라고 지각하여, 빤다까가 있는데 여자라고 지각하여, 남
자가 있는데 남자라고 지각하여, 남자가 있는데 남자인가 의심을 갖고, 남자가 있는데 빤다까라고 지각하여 각각 탐애를 갖
고 몸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면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다.89 외모만으로 빤다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붓다는 승단잔류죄법에서 매도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 의미 가운데 “그대는 여자 빤다까이다, 그대는 남성적 여
자이다. … 그대는 남녀추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매도를 하면 정황에 따라 추악죄나 승단
잔류죄,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90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570여 건의 성소수자 사례와 상관되는 죄 법을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성소수자 관련 죄 법과 그 특징
제1장 

승단추방죄법의 
성소수자 570 여건

특징

승단추방죄 400 - 비구가 (성욕을 일으켜) 인간[비인간·축생]의 여성[양성·빤다까·남성]과 세[두] 가지 방식[항문, 성기, 
구강]으로 성교를 행한다면

-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면
멸빈 10 남자 동성애: 양자 멸빈 6 - 양자가 함께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꼈다면

남자 동성애: 폭행자 멸빈 4 - 비구나 사미가 잠자는 비구나 사미를 범하는데, 깨어난 자가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추악죄 48 - 비구의 적대자들이 강제로 비구에게 죽어서 거의 파괴된 대상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을 경우; 
동의하여 즐거움을 느끼거나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아도

- 길[구강, 항문, 성기] 아닌 길을 통해서 길 아닌 길에 들게 하면
무죄 110 - 알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이거나, 정신이 착란된 자이거나, 마음이 

심란한 자이거나, 애통해 하는 자이건, 초범자의 경우
- 동의하지 않아 즐거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
- 자의에 의한 누정이 아닌 경우

성변환 2 수행 중에 기존과 다른 성징이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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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빅쿠비방가』의 성소수자 사례는 양성인[남녀구유인간, 간성], 빤다까, 남자 동성애, 기존의 성과 다른 성징이 드
러나는 사례이다.

2.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
현존하는 빠알리본 『빅쿠니비방가』는 완전한 『빅쿠니비방가』의 생략형이다. 왜 독립적으로 전승되지 않고 비구비

방가의 부록 형태로 전승된 것인가에 대해 전재성은 오늘날 인도나 동남아 제국에서 비구니의 승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91 그는 실제로 독립된 『빅쿠니비방가』를 완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92 

붓다는 승단을 만든 이래로 적어도 20년간은 비구 위주로 즉, 출가 남성위주로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출가 여성중심의 

『빅쿠니비방가』를 복원하는 문제는 특히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계율을 복원하는 데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다고 밝히고 있
다.93 본 연구자는 공통되는 부분이 아닌, 비구니율에 등장하는 여성 동성애 유사 사례를 살펴하기로 한다.

1) 여자 동성애
붓다가 아나타삔디까 승원[기수급고독원]에 있을 때이다. 두 비구니가 욕구불만으로 괴로워하다가 실내에 들어가 손바

닥으로 때리기를 하였고, 그 소리에 다른 비구니들이 달려와 “왜 그대들은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하는 일
이 생긴다. 이에 붓다는 열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율을 송출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 명시한다. 이때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마촉(摩觸)을 즐기는 것인데 연잎으로라도 은밀한 곳의 때리기를 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질병 때문인 경우나 정신착란자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94 마촉한다는 것은 접촉한다는 의미
로, 비구니가 남성과 마촉할 경우엔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으로 함께 살 수 없다.95 속죄죄(贖罪罪, pācittiya, 바일제(波逸
提), 타(墮))는 속죄가 필요한 죄인데,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96 이 사례에 등장하는 비구니들이 동성끼리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욕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레즈비언이거나 양성애일 수 있다. 붓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은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승가나 개인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그리고 예전에 왕의 궁녀였던 비구니와 한 비구니 사이에서 인조음경을 사용하다가 다른 비구니들이 알게 되어, 그것에 

대해 욕망을 여읜 비구니들이 분개하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 사실을 비구들에게 알리고, 욕망을 여읜 비구들 역시 혐책하
고 분개하며 비난하였다. 이때 붓다는 “인조음경을 사용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고 명하지만, 질병이나, 정신착란자
이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라고 조치한다.97 여기서 말하는 질병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즐거움을 느낀 여부에 

대해서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대처한다. 위의 두 사례는 동성애를 즐겼거나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구니들이 둘이서 한 침상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정사를 순례하다가 보고 “마치 감각적 쾌락의 욕망
을 누리는 재가자와 같다.”며 혐책하고 분개하며 비난하였다. 이때도 붓다는 “어떠한 비구니든지 둘이서 한 침상을 함께 사
용하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한 사람이 누운 곳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두 사람이 앉는 경우이거나, 정신착란자이거
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라고 설명한다.98

비구니들이 둘이서 욕피[덮개이자 옷]를 함께 사용해도 속죄죄이지만, 경계를 나누어 눕는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
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99 또한 비구니들이 비구니들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마촉]하게 해도 속죄죄인데,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이다.100 이런 방식으로 비구니가 식차마나(式叉
摩那, sikkhamāna)[정학녀(淨學女)]101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하게 하더라도 속죄죄를 범하는 것인데, 질병에 걸리
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거나, 정신착란자거나 초범자인 경우는 무죄다.102 마찬가지로 비구니들이 사미니나 재가녀로 하
여금 주무르게 하고 맛사지하게 하더라도 똑같은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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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 출가자들[비구니, 식차마나, 사미니]이 레즈비언(Lesbian)을 의미하는지, 양성애자인지 확인
할 수는 없다. 그녀들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행동에 대해 붓다는 비구들과는 달리 즐거움을 느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참
회하도록 한다. 또한 질병이나 정신착란자, 초범자,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무죄로 간주하며 유연하게 대처한다. 율장에 

등장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지만, 오늘날 치유나 치료 목적으로 주무르게 하거
나 맛사지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붓다는 그녀들이 수행을 계속하여 번뇌의 불길을 끄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팔리어 율장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사례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 
팔리어 율장 성소수자 분류
『마하박가』 남자 동성애, 양성애(Bisexual), 빤다까, 남녀추니[양성구유인간]
『쫄라박가』 빤다까, 남녀추니[이근남(二根男)]

성징이 없는 여인,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추니[이근여(二根女)]

『빅쿠비방가-율장비구계』 양성인(兩性人)[남녀추니, 양성구유인간], 남자 동성애, 빤다까, 변성
『빅쿠니비방가-율장비구니계』 여자 동성애

Ⅳ. 맺음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정을 미루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1997년 성소수자 불교공동체와의 토론을 가진 후 “나 달라이 라마는 성적 지향성에 기반을 둔 폭력과 차
별에 반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존경심과 관용, 동정심, 그리고 인권의 완전한 인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라며 

언론 발표문을 내놓았다.104 이에 반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 표명을 하는 정도
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불자 성소수자들은 불교계가 기독교의 폭력적
인 방식과 다른 자비스러운 논리를 내놓기를 바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경전을 연구해주길 바랐다.

본 연구자는 붓다 당시 성소수자의 수행 생활을 조명하고자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대부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팔리어 율장에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남자 빤다까,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구유인간[양
성자, 남녀추니, 간성], 기존 성과 다른 성징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 이는 붓다가 출가하는 사람들을 성적지향, 성별, 성징, 

출신지, 신분, 장애, 직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고 모두 평등하게 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율장비구계의 

제1장 승단추방죄법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는 약 570 여 건으로 확인된다. 이 사례들은 승단추방죄, 멸빈, 추악죄, 무죄 

그리고 성징에 변화가 생긴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붓다는 죄의 경중을 따져서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용서할 수 있는 죄로 구
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승려는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였다. 붓다는 인간 성(性)의 다양한 측
면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맛지마니까야』 3권 ｢밧달리 경｣에 의하면, 붓다는 “교단이 세속적 이익의 절정에 이르지 않고, 명성의 절정에 이르지 

않고, 번쇄한 학문에 이르지 않고, 오랜 세월에 이르지 않는 한,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
것들이 나타날 때 학습계율을 시설하고 의무계율을 부과한다고105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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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남녀 성차별은 고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보편적 문화 현상이다.106 붓다가 여성의 출가를 수용했던 것이 승단
이 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아난의 권청으로 이뤄졌던 점을 미뤄보면, 남자 성소수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차별 없이 평등
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출가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이 놀랍다. 누구든지 바르게 수행한다면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할 수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빤다까 중에는 은사가 되는 사례도 있다. 그는 구족계를 받고 은사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수행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빤다까라 하더라도 성교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스스로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 있기 때
문에 수행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단이 구성되고 여러 해가 흘러, 수행에 방해가 되는 성교 문제가 나타
나고, 승단 안팎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생기며, 승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쌓이게 되자 붓다는 빤다까와 남녀추니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급기야 승가에서 퇴출시켰으며 출가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항문 성교가 가능한 남자 동성애나, 양성
애, 남성적 여자 등에 대해서는 출가를 금기하는 내용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마하박가』의 사미 깐다까의 사례를 보면, 처벌이나 차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미가 서로 동성애를 범했
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책임자를 참회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도 한 비구가 두 사미를 거느려서라고 언급된다.『쭐
라박가』의 정사 수리 장면을 상기하여 보자. 비구가 스스로 빤다까 또는 남녀추니라고 자인하면, 승가에 폐를 끼치지 말아
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결정한다. 만약 자인하지 않는다면 외모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빅쿠비방가』의 승단잔류죄법에, 빤다까를 남자나 여자로 지각하기도 하였고, 남자를 빤다까로 지각한
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율장에는 빤다까나 남녀추니가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대부분 드
러내지 않는/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붓다의 

수용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없었거나 심하지 않았다는 증
거가 될 수 있다. 팔리어니까야 경전에 대해 붓다가 머문 장소, 경을 설하는 중요인물, 붓다의 말씀을 듣는 대화상대자, 설법
형태 등에 대해 통계로 밝힌 자료107에서도 성소수자를 특별한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붓다는 성변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전환자
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몰이해, 선입견, 편견, 혐오, 차별 등이 지배적이다.108 성소수자와 관련
된 인권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 또는 성장했다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율장의 성소수자 사례를 제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
다. 더불어 성소수자들도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근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요약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편견과 혐오 속에서 차별받으며 소외된 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나

라 국민들 대다수는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불자 성소수자들은 불교계가 기독교의 폭력적인 방식과 다른 자비스러운 논리를 내놓기
를 바라며 성소수자에 대해 경전을 연구해주길 바랐다. 본 연구는 붓다 당시 성소수자들의 수행 생활을 조명하고자 전재성
이 세계 최초로 완전 복원하여 번역 출간한 팔리어 율장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사례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팔리어 율장에
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양성애, 남자 빤다까, 여자 빤다까, 남성적 여자, 남녀구유인간, 성변환 사례가 있다. 이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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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는 동안까지 붓다는 출가자들을 성적지향, 성별, 성징, 출신지, 신분, 장애, 직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빤다까 가운데는 은사가 될 정도의 수행을 한 비구도 등장한다. 당시에는 성정체성
을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는/못하는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붓다 시대보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편견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팔리어 율장, 성소수자, LGBT, 빤다까(판다카),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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